
내 고향 산동은

산이

동쪽에 있다하여

산동이라 했는가

바람이

산들 산들

동쪽에서 불어와

산동이라 했는가

내 고향 산동은

내 꿈이 잉태되고

자라났던 곳

산동에서 태어나

세상을 만들고

그 세상이

오늘의 영광스런

조국이 되었다

사람 사는 곳마다

산동초등학교를 졸업한

선배와 후배들의

자랑스런 세상이 휘 달리는데



우리들 세상의 시작은

산동골

산동초등학교 아니었던가

아아 그 좋은 이름

산동초등학교가

오늘도

저렇게 파아란 하늘처럼

빛나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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